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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시미어 산양(Cashmere Goat)

일반 양모를 채취하는 동물을 면양(Sh e ep )이라고 하였는데, 양모(w o o l)가 아닌 수모(獸毛
= h a ir )를 산출하는 동물을 보통 산양(g oa t)이라고 하여 면양과 구분한다. 가장 알기 쉬운 구

분법은 면양은 수염이 없지만, 산양은 거의 모두 수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.

의류 소재로서 양모 이외에도 많은 동물의 털이 이용되는데,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

사용되는 산양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.

캐시미어 섬유(C a sh m e re  g o a t h a ir )란 캐시미어 산양의 울(w o o l)을 말하며, C ap ra  H ircu s

란 학명을 갖고 있다. 왜 털이라 하지 않고 울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털이란 용어 

만으론 이 섬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.

캐시미어도 면양처럼 가축화하면서 면양과 가장 근접된 산양의 면모를 말한다. W o o l과 

H a ir의 관계는 앞에서도 이미 설명한바 있으나, 아래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구분하여 둔다. 

캐시미어 산양은 혹독한 추위에 속해 있는 지방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털이 

유난히 따듯하다. 마치 추운 지방의 동물 털이 더 따듯하듯… 

캐시미어란 이름은 인도 대륙의 서북부 지방인 캐시미르(K a sh m ir )라는 계곡에서 유래된 

것인데, 이 지방이 지금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 걸쳐 있어 정치적인 전쟁이 자주 

일어나는 험악한 산악 지대다. 히말라야 산맥과 피르 판잘(P ir  Pa n ja l) 산맥에 끼어있는 캐시

미르 계곡 일대는 인더스 강과 그 지류로 말미암아 목축이 발달하여 여기에서 캐시미어 산

양이 사육되었던 것이다.

그러나 지금은 중국(내몽골 자치구, 신장 위그르 자치구, 감숙성, 산서성, 협서성, 청해성, 

티베트 자치구)의 북서부지방과 네팔의 히말라야 지구, 몽골과 이란의 고지대에서 많이 사

육되고 있다. 정제하지 않은 캐시미어 섬유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으로서 1년에 약 1만 톤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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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된다고 추정하고 있다. 다음이 몽골의 3천 톤 이상, 그리고 인도, 파키스탄, 이란, 아프

가니스탄, 터키 그리고 중앙 아시아제국으로서 세계 총 생산량은 1 5 ,0 0 0～2 0 ,0 0 0  톤 정도라

고 보고 있다.

잠시 털 이야기를 하겠다. 강아지나 고양이를 예로 들어보면, 봄이 되면 소위 털갈이라고 

하여 개나 고양이의 털이 많이 빠진다. 이 빠지는 털이 말하자면 울이고 몸에 그냥 붙어있

는 털이 헤어다. 대개의 동물은 이렇게 두 가지 털로 덮여있는데, 여름에는 헤어만 붙어 있

다가 겨울이 되면 솜털이 헤어 사이사이에 솟아나서 추위에 대비하다가 봄이 되면 빠지는 

원리다. 따라서 헤어는 굵고, 울은 가늘고 아주 부드럽다. 헤어(h a ir )를 자모 또는 강모(刺毛, 

剛毛) , 울을 면모 또는 유모(緬毛, 柔毛)라고 한다. 굳이 우리말로 하면 솜털과 거친 털의 차

이라고 할까?

A STM 에서는 30  ㎛ 보다 가는 것을 면모라 하고, 그 보다 굵은 것은 자모로 취급한다.

한가지 품종 중에서 면모와 자모의 섬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도 판별이 가

능하다. 면모의 평균 섬도는 중국이나 외몽고 산이 평균 1 4 .5～1 6 .5  ㎛이고, 이란 산이 17 .5  

～1 9 .5  ㎛이며, 가타 국가의 것이 위의 두 가지 중간에 들어간다.

한편 자모는 3 0～1 20  ㎛인데, 섬유의 길이는 면모가 2 5～9 0  ㎜, 자모가 4 0～2 00  ㎜ 정도

다.   따라서 캐시미어 제품이란 캐시미어 울을 사용한 것이다. 캐시미어 울은 봄에 캐시미

어 산양의 털을 빗질하여 울만을 수거하거나 때로는 털을 몽땅 깎아서 식탁 같은 넓은 판 

위에 얹어놓고 손으로 울과 헤어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. 이렇게 수확된 캐시미어 

섬유를 기름기(유지), 먼지, 헤어를 제거하고 나면 캐시미어 울만 남게 되며, 이것으로 만든 

제품을 캐시미어 제품이라고 한다. 캐시미어 산양 한 마리에서 나오는 울은 약 5 00  g  밖에 

되지 않는다. 

캐시미어 울은 가늘고, 밀도가 치밀하면서도 가볍고, 따듯하다. 고급스러운 광택과 촉감이 

부드러워 그 값어치도 한몫하여 섬유의 보석이라고 하여도 좋을 만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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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 급 섬   도(㎛) 길   이(㎜)    H a ir  혼입률(% )

1 1 4   전후 34  이상 0 .1  

2 1 4～1 5  3 0～3 4  0 .2

3 1 6  전후 2 8～3 2 0 .3  이하

4 16  이하 30  이하 0 .4

5 1 6～1 7 28  이하 0 .5  이상

캐시미어 울의 색상은 백색, 그레이, 브라운 3종류가 있다.

품질 기준은 울의 섬세함, 백도(白度) , 길이가 기준이 된다. 섬유가 가늘수록 부드러운 광

택이 나며 촉감도 부드럽다.  백색 캐시미어는 표백이 필요 없어 섬유가 손상될 염려가 없

으며, 깔끔한 염색이 가능하다. 또한 섬유의 길이가 길면 방적성이 좋아져서 제품의 품질에

도 영향을 준다.

캐시미어 제품은 캐시미어 1 0  % 에서부터 10 0  % 까지의 제품 영역이 넓어진다. 캐시미어

와 혼방할 때는 보통 고급 메리노(m e rin o ) 양모가 파트너가 되며, 이때 캐시미어 울의 비율

이 얼마인가에 따라 제품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. 

용도는 스웨터, 머플러, 모자, 숄, 장갑, 양말, 코트, 스카프, 담요 등 비싼 제품에 많이 사용

된다. 

유럽으로 캐시미어가 소개된 것은 1 7 98년 나폴레온 1세가 이집트를 침공하고 나서 자기 

처 조셉 피누에게 캐시미어 숄(C a sh m e re  S h aw l)을 선물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당시 이 

조셉 피누가 말하자면 패션 리더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격히 프랑스 상류사회로 퍼졌

던 것이다.

참고적으로 캐시미어 울의 등급을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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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미국에서는 진짜 캐시미어 울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C a sh m e re란 용어를 사용하

고, 메리노 양모만으로 캐시미어의 맛을 낸 제품을 C a ss im e re란 용어로 구분하고 있다.   

 ♣ (공석붕) 

< C a sh m e re  G o a t>


